
보 도 자 료 (배포) 2019.1.29(화)

즉시 사용

비고
  * 모두말씀 별도 배포
  #공동배포 : 농림축산식품부

담당

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
과장 노영호, 사무관 김상엽 

(044-200-2231, 2232)

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
과장 김대균, 사무관 정승교

(044-201-2531, 2532)

이낙연 국무총리, 경기 안성 구제역 확진 관련 방역상황 긴급 점검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29일(화) 8시 30분, 정부서울청사(서울-세

종-시·도 영상회의)에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

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.

* (참석) 농식품부·국방부·행안부·환경부 장관, 국조실장, 경찰청장, 농식품부

차관, 국무2차장,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17개 지자체 부단체장 등

ㅇ 이번 대책회의는 지난 1월 28일(월) 경기 안성 소재 젖소 농가의

구제역 의심환축이 구제역(혈청형 “O"형)으로 확진됨에 따라

- 인적·물적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

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

됐습니다.

□ 이 총리는 구제역 상황과 대책을 보고 받은 후, 구제역 추가확산은

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, 발생 농가와 역학 관련이 있는 지자체의

과감하고 강력한 초동방역을 당부했습니다.



ㅇ 또한 축협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구제역 확산을

막을 수 있다면서,

- 축산농가의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고, 지자체 등은 축산농가와 축협의

협조를 받아 적극적인 구제역 확산 방지 방안 강구를 강조했습니다.

□ 정부는 구제역 확진에 따라 해당농장 출입차단, 사육 중인 우제류

가축 살처분, 역학조사 실시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했습니다.

ㅇ 우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역인 경기도(안성)는 물론 연접한

충남북도 (대전 , 세종 포함 )에 일시이동중지 * 명령을 24시간

(1월 28일 20시 30분∼1월 29일 20시 30분) 동안 발령했습니다.

* Standstill : 구제역의국내확산방지를위해전국(또는지역별)의 우제류축산농장 및

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, 사람, 차량, 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시키는 조치

ㅇ 또한, 발생농장 전체 가축을 신속히 살처분하고 주변 농장 9개에 대해

임상 예찰 및 혈청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상이 확인될 경우

살처분 범위를 확대(반경 500m)하기로 했습니다.

ㅇ 아울러, 발생지역인 안성시의 우제류 전체(44만두)에 긴급 백신

접종을 실시하고, 순차적으로 주변 6개 시·군(이천, 용인, 평택,

천안, 진천, 음성)의 소, 돼지(139만두)에도 접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□ 향후 정부는 전국의 젖소농장(약 6,500개)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

하고, 전국 우제류 농장의 임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,

ㅇ 취약시설(도축장, 사료공장, 집유장 등) 에 대한 집중 소독*을 실시

하는 등 취약지역․사각지역이 없도록 구제역 방역활동을 강화할

계획입니다.

* 도축장 소독전담관 운영, 공동방제단 및 군 제독차량 등을 총 동원하여 소독


